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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근린공원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실시 

-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근린

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○ 근린공원은 도심지 주택가 주변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

공원으로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

제공하고 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.

○ 최근 봄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수목에 주기적으로 

살포하는 살균,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

커지고 있다.

○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춰, 인천을 대표하는 

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. 금번 조사 대상은 



- 2 -

호수가 있는 공원 3개소(연수구 센트럴파크, 남동구 인천대공원, 

서구 청라호수공원)와 호수가 없는 공원 5개소(중구 월미공원, 동구 

송현근린공원, 미추홀구 문학레포츠공원, 부평구 부평공원, 계양구 

계양공원)를 선정하였다.

○ 이번 조사는 공원 내 수목(나뭇잎), 토양, 호소수에 대해 살충제, 

살균제 등 농약잔류량 28항목을「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」에 

준용하여 분석 할 예정이다. 

○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“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

신뢰성 있는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

수 있기를 희망한다.”라며 “향후 공원 농약 잔류량에 대한 합리

적인 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.”라고 

말했다. 

<붙임> 관련사진

공원내 호소수 농약 잔류량 조사 공원내 토양, 수목의 농약 잔류량 조사 


